
아직도 아침저녁엔 마지막 남은 한가닥 겨울한기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데 계절은 변함없이 우리를 포근한 

봄의 향연에 초대합니다. 수줍음을 머금은채 

청초하게 피어있는 수선화의 형형색색의 크고 작은 

아잘리아며,데이지, 그외 이름모를 갖가지 들꽃들….

   가던 걸음을 멈춰서 무심히 바라보게 하는 부드러운 

목련화며 새색시 입술처럼 빠알갛고 정열적인 

홍매화!  온갖 꽃술 위를 춤추며 꿀을 빠는 꿀벌과 

나비들을 보노라면 나도 몰래 동화속의 소년처럼 흥겹고 신나고 봄 꽃 동산에 초대된 귀한 손님이라도 된 

듯 흐뭇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느님께 대한 

찬미의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체감온도 때문이라 하지만 이곳에 살아갈수록 겨울엔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를 느낀다고 하시는 노 

할머니의 말씀처럼 추위때문인지 이민생활의 어려움 탓인지 저 또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어릴때 이맘때가 되면 선친께선 “입춘대길”이란 큰 글자를 붓으로 쓰셔서 우리집 대문바깥에 붙이시고 

이웃집에도 나누어 주시면서 집안팎을 정성드려 청소하시는 모습을 매 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하는가 보다’ 란 생각만 했는데 어느덧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니 아버님의 깊은 뜻은 ‘입춘대길’을 

슬로건으로 집안팎 대청소 뿐만 아니라 겨우내 움추려 들었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깨끗이 씻어내어 

새봄을 맞이 하자는 뜻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이번 봄을 맞이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멋진 봄맞이를 시작해 보렵니다. 집안팎 먼지나 

거미줄도 닦아내고 못난 나의 자존심과 편견과 아집으로 얼룩진 마음 속의 찌든때도 이 기회를 통해 깨끗이 

씻어 내렵니다. 뿐만 아니라 무심히 지냈던 수 많은 은인이나 그간 소원했던 분들과도 반갑게 연락하고 

이웃에게도 먼저 다가가 인사 나누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해야할 저의 소명도 챙겨보렵니다.

  또한 움추려 서있는 겨울 정원의 꽃나무와 과일나무에 듬뿍 거름도 주고 온가족이 맛있게 나눠먹을 

상추씨며 들깨 모종도 사랑스런 손자들과 함께 심고 특히 요안나가 유난히 좋아하는 멋진 백목련도 한 그루 

꼭 심어 보렵니다.

미사 시간 안내

사목지표 봄 맞이

공지사항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시티) 

5:30 pm (영어)

7:30 pm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 요셉 신부), 8756 3331 (전 스테파노 신부), 8756 3332 (노 미카엘 신부), 9558 3498 (홍 야고보 신부) 

수녀원  8756 3336 (좌 인노첸시아 원장수녀, 최 디아나 수녀, 윤 바오로 수녀)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 요셉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홍 야고보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정영수 요한

사목 회장 정영수 요한

■ 10, 17 / 8월 12 지구 ■ 24, 31 / 8월 11 지구 ■ 7, 14 / 9월 01 지구   ■ 21, 28 / 9월 02 지구

■ 전례 , 커피, 청소  9:00 am ■ 미사중 10:30 am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The Korean Martyrs and St. Stanislaus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봉헌금(2차)

  $1,888.60 

교무금 

 $17,865.75 

감사헌금

 $ 700 

기타

 $ 4,632.20

지출

 $ 60,963.03 

누적잔액

 $ 37,828.22 

미사 참례수

1,948명

소공동체와 

레지오가 활발한 공동체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선교로 나가는 공동체를 

건설 합시다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안내

- 기간:  9월 7일(주일) 까지

- 시간: 금(7:30pm 미사 후), 주일(1:00pm)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 안내

- 시복미사: 8월 16일(토) 11:00 -13:30

   시복미사 중계를 기념관에서 같이 시청할 예정입니다.

- 교황님 방문 환영 포스터를 배부하니 가톨릭 신문과 함께 

   각 매장에 비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일시: 8월 15일(금) 9:30am, 7:30pm

꾸리아 평의회

- 일시: 8월 16일(토) 7:30pm 미사 후

시설 봉사단 모집

- 분야: 건설 및 환경

- 자격요건: 호주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 소지자

- 첫모임: 8월 16일(토) 6pm 미카엘 방

- 신청: 사무실

혼인교리 강좌

- 일시: 8월17일(주일) 12:30pm-6:00pm, 가브리엘방

- 대상: 내년 2월까지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 접수: 8월 10일(주일)까지 사무실

병자영성체 

- 일시: 8월 20일(수) 

성령 봉사회 총회

- 일시: 8월 20일(수) 7:30pm 미사 후

St. Mary 대성당 합창단원(Chorister) 모집

- 대상: Year 3 , 4로 2015년 5학년 대상자

- 문의: 9220 0481, 본당 사무실

시드니 대교구 사제연수

- 일시: 8월 11일(월) - 14일(목) 

- 장소: Crowne Plaza Hotel, Terrigal

유아세례 신청/접수

- 일시: 8월 23일(토) 2:00pm

- 부모면담: 8월 20일(수) 7:30pm 미사 후 미카엘 방 

시드니 ME 11차 주말 안내 

- 기간: 8월22일-24일

- 장소: Edmund Rice Retreat Centre

- 접수: 0433 451 502/0412 964 992

성모회 피정

- 일시: 10월 3일(토) - 4일(주일)

- 장소: St. Joseph’s Spirituality Education Centre 

울뜨레아 피정

- 일시: 10월 18일(토) - 19일(주일) 

- 장소: Hartzev Park 피정센터 (Bowral)

- 접수: 사무실앞($50)

단체모임

- 8월 10일(주일) : 쌍뚜스성가대 / 전례해설단 / 연령회

- 8월 16일(토) : 주일학교 자모회

- 8월 17일(주일) : 요한회/안나회/독서단/글로리아 성가대

추기경 선종(His Eminence Edward Clancy AC)

- 장례미사: 8월 9일(토) 10:00am

교구 성소자 피정 (무료)

- 일정: 9월 13일(토) - 14일(주일)

- 문의: 9390 5970, vocations@sydneycatholic.org

주보이름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선작: ‘시드니 한인 가톨릭 주보’ - 윤 세실리아-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입당: 480    봉헌: 342, 212    성체: 183, 163, 174    파견: 44

제 1독서   1열왕 19,9ㄱ.11-13ㄱ     제 2독서   로마  9,1-5      복음   마태 14,22-33

화답송: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오늘의 중식 메뉴

소고기 무우국 (마리아회)



교황님 방한 - II

“교황님 방한 기념 로고”

     일어나 비추어라

공동체 소식 살아 숨쉬는 공동체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마태15,22) 

▶ 내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청하고 싶은 은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마태14,26)

▶ 선교활동이나 쉬는 교우 회두를 위한 활동 중에 배척을 

받거나 수모를 당하면서 활동한 사례를 나누어 봅시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하고 말하였다.(마태

15,27)

▶ 봉사직을 수행하면서 받았던 상처를 겸손과 인내로 이겨낸 

사례를 이야기하여 봅시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마태15,28)

▶ 가나안 여자와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은총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그 외 성경 구절

▶ 위 성경 구절 외에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이 다가옵니까(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느낌은 무엇입니까?)

을 숨기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8월 17일 복음 나누기  /  마태 15, 21-28

질문 묵상

   오늘 복음은 어떤 가나안 부인이 마귀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하여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이 자신의 딸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에서 조롱과 수모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떠올리며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전에서 직장직종 전담사제로 활동한지 어느덧 30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교우들은 40개 공동체에 속한 

회원들로 총 2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직 인사도 나누지 

못한 분들이 등록 회원의 반이 넘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 자료 

발송을 통해 관계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회원 명단에 신상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잠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로부터 곤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미사를 봉헌하러 가는 제 모습이 

보따리장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정문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푸대접을 받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지니면서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도 이제는 웃으면서 받아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의 사목 활동이 단 한사람에게라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회원들이 신앙 안에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딸의 구원을 위하여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도 모두 받아들인 가나안 여인처럼, 저 또한 

직장 사목의 어려움들을 신앙 안에서 모두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사목현장에서 교우들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직종 전담사제 김대건 베드로

 불꽃과 배의 모양으로 구성된 로고의 전체적인 의미는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1)라는 성경 말씀처럼 

파도처럼 일어나 불꽃처럼 세상을 비추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역동적으로 타오르는 불꽃의 빨간색과 파란색은 분단 

국가인 남과 북,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또 불꽃이 서로 화합하며 어우러지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와 일치를 이루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파도와 칼날 모양을 한 배는 한국 교회가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며, 연한 파란색은 바다와 

같이 넓은 하느님의 자비를 뜻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파도처럼 일어나 분열과 절망이 있는 곳에 일치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아울러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의 모든 

신앙인이 선조들의 순교 영성을 본받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이웃, 더 나아가 세계 보편 교회에 신앙의 빛을 

전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느님의 빛을 

전하는 등불이 되고자 한다.

기대속에 시작된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8월 1일(금)부터 예비봉사자 273명(금요반 123명, 주일반 150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당에서 소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졌었다. 

성경 안치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진 첫날에는 강의에서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음화를 이루고 친교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소공동체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 

8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샘기도회 피정이 Gerringong

에서 전상현 신부의 지도 아래 실시 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샘단원 

10명이 참석하여 “찬미와 감사”의 주제아래 주님께 조금더 

다가갈 수 있는 피정이었다.

샘기도회 피정

금주 성경 읽기

주일토금목수화월

시편

1-5

시편

6-10

시편

11-15

시편

16-20

시편

21-25

시편

26-30

시편

31-35

에드워드 클랜시 추기경 선종

제 7대 시드니 대교구 교구장 (1998-2001),

에드워드 클랜시 추기경이 지난 8월 4일 

90세의 일기로 서거하였다. 

클랜시 추기경은 우리 한인 공동체의 새성전 건립을 승인 

(1993년)하고 기공식 축하미사를 집전하였으며 교회명칭 

(The Korean Martyrs and Stanislaus Church)을 인준 하 

였다. 

8월 9일(토) St. Mary 대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집전되었다.


